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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이용자 관점에서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체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어필 요소 체계와 도서선택 관련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5개 상위 요인과 

22개 하위 요인으로 구조화된 AHP 모형을 설계하고 요인 간 쌍대 비교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세분화된 특성(성별, 연령, 독서 주기, 도서 분야)에 

따라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특성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요인을 밝힘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검색 환경 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ze the reading material selection factors from the users’ 

perspective and to identify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To this end, based 

on the appeal factor system and empirical research on book selection, an AHP model 

structured with 5 superordinate factors and 22 subordinate factors was designed, and survey 

data on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factors were collected to identify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lso, the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ading material selection factors varies depending on the segmented characteristics 

of users(gender, age, reading cycle, and book gen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search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users by identifying the selection factors that readers 

consider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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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독서자료의 이용은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복

합적으로 작용한다. 독서자료의 성격뿐만 아니

라 독자 개개인의 요구가 광범위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례로 소

설 독자는 자료탐색 상황에서 개개인의 독서 이

력에 기반하여 선호 주제, 장르, 저자를 특정하

며, 이전 독서 경험에서 흥미를 느꼈던 내용과 

유사한 속성의 자료를 탐색하는 경향을 드러냈

다(Anna & Pertti, 2017). 심지영(2022)의 도

서탐색 실험에서는 독자가 도서 내용의 구체적 

속성을 찾기 위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

보(예, 책 본문 미리 보기, 책 소개, 북트레일러 

등)를 활용하는가 하면, 다양한 사회적 교류(예, 

SNS, 사회적 목록 사이트(social cataloging site)

의 도서추천, 독자 리뷰 등)를 통해 개인 관심

사에 맞는 도서를 선별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도서관 OPAC을 비롯한 도서

검색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로 제공되어 온 정

보는 주로 도서의 서지적 속성(예, 서명, 저자, 

출판사, 주제어 등)에 한정되며, 독자의 구체적 

이용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의 이용 맥락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 분

야에서는 독자가 어떤 측면에서 독서자료에 흥

미를 느끼고 선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독자자문 서비스

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추천을 위해 개발

된 어필 요소(appeal factor)를 비롯해 여러 실

증연구를 통해 다양한 속성의 독서자료 선택요

인이 파악되었다. 도서의 내용 요소에 초점을 맞

춘 어필 요소 연구(Alpert, 2006; Saricks, 2005; 

Wyatt, 2007)를 통해 소설과 비소설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독서자료 선택요인이 드러났으

며,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심지영, 

2022; 2024; Anna & Pertti, 2017; Dali, 2012)

에서는 독자와 저자 관련 속성이 독서자료 선

택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선택요인이 실제 독자에게 어떤 비중으

로 독서자료 선택에 작용하는지 계량적으로 파

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자료를 탐색할 때 독자의 

이용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

에, 독자 중심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체계화하

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파악된 독서자료 선

택요인 가운데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

난 주요 속성을 선별하고, 성인 독자를 대상으

로 독서자료를 선택하는 요인별 중요도 및 우

선순위를 산출하여 독자와 독서자료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독서자료 선택에 구체적으로 어

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독서자료 선택요인

독서자료 선택요인은 교육학과 문헌정보학

을 중심으로,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주제다(심

지영, 2025).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이

용자의 독서를 지원하고, 도서검색 및 추천시

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맥락에서 독서자료 선

택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공공도서관 현

장에서 독자에게 적절한 도서추천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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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 요소(appeal factor)가 개발되어왔고(Wyatt, 

2020),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독자 집

단을 대상으로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도

서검색 및 추천시스템 개선 연구에서는 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해 독자가 

독서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고려되

었다.

특히, 어필 요소는 “독자들이 도서와 독서 경

험에 대해 갖는 다양한 매력을 설명하는 용어 

집합”(Wyatt, 2020, 436)으로, 독자가 특정 독

서자료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소로 

기능하며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독서

자료 선택요인과도 대응된다(심지영, 2025). 어

필 요소 체계는 소설과 비소설, 도서와 독자, 창

작자/배포자, 자료 유형(예, 웹툰, 비디오 게임)

의 세부적 관점을 반영하며, 독서자료의 다양

한 속성과 이용 맥락을 반영하는 형태로 개발

되어왔다. 소설과 비소설 장르적 특성에 각각 

초점을 두고 개발된 어필 요소는 독서자료의 

내용적 속성에 집중된다. 예를 들면, 소설 고유

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Saricks(2005)의 어필 

요소는 ‘글의 전개 속도(pacing)’, ‘등장인물의 성

격(characterization)’, ‘스토리라인(story line)’, 

‘이야기 구조와 어조(frame and tone)’, ‘문체

(style)’로, 언어표현과 스토리, 인물/캐릭터와 

같은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에 비해, 비소설 어필 요소는 도서 내용을 설명

하고 기술하는 속성에 집중된다. Alpert(2006)

의 비소설 어필 요소는 ‘사실에 기반한 주제/소

재(documentable subject matter)’, ‘철저한 

조사(exhaustive research)’, ‘특정한 일이 벌어

지는 상황(scene)’, ‘아이디어/메시지(theme)’

와 같은 정보 전달 요소를 포함한다. Wyatt 

(2007)의 비소설 어필 요소 또한 ‘내러티브 맥

락(narrative context)’, ‘주제(subject)’, ‘상세

한 내용(detail)’, ‘배경(setting)’과 같이 사실 정

보 전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도서의 내용 중심으로 제시되던 어필 요소는 

이후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독자와 창작자, 배

포자 관점 등이 추가되었다. Dali(2014)와 심지

영(2022)은 독자로부터 수집한 질적 데이터(인

터뷰, 도서탐색 실험)를 내용분석하여 도서 관

점의 어필 요소와 더불어 독자 관점의 요소(호

기심, 개인적 상황/요구, 친구/전문가 추천, 도

서/저자/시리즈의 인기), 창작자/배포자 관점

의 요소(저자, 출판사)를 독서자료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심지

영(2024)은 온라인 서점 리뷰에 드러난 독자의 

도서이용 경험에 기반해 도서와 저자, 독자 관점

의 어필 요소를 세분화하였다. 특히 저자의 이

력, 자질, 평판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요소를 식

별하였으며, 독자의 도서선택을 유발하는 호기

심과 독자의 상황/요구의 관점에서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외,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선택 관

련 실증연구에서도 독자와 저자 관련 요인이 

도서 요인과 더불어 주요하게 나타났다. Anna

와 Pertti(2017)의 도서탐색 실험에서는 소설 

독자를 대상으로 도서 관련 요인(주제, 내용, 

제목, 장르, 스토리, 언어, 표지)은 물론 저자 요

인, 독자에게 관련 정보 자극을 주는 도서정보 

요인(추천, 홍보)을 식별하였다. 설문 및 인터

뷰를 통해 소설과 논픽션 이용행태를 탐색한 

Dali(2012)의 연구에서도 도서 관련 요인(주

제, 내용, 제목, 언어, 장르, 캐릭터, 배경, 표지), 



244  정보관리학회지 제43권 제1호 2026

독자 관련 요인(배경지식, 교육, 지식, 상황/분

위기, 감정적 지지, 재미/즐거움, 학습/진로, 호

기심, 실용적 유용성), 도서정보 관련 요인(추

천, 홍보), 저자 요인이 독서자료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뷰를 통

해 성인 독자의 소설 선택요인을 파악한 Ooi와 

Liew(2011)의 연구에서는 독자 개인의 관심사

와 독자 주변 네트워크(예, 가족, 친구, 독서클

럽, 대중매체, 도서관)를 매개로 한 도서정보 

관련 요인들이 주로 나타났다. 

2.2 AHP 분석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

하 AHP)은 의사결정 구성요소를 구조화하

고 정량화한 접근 방식으로, 의사결정 단계에 

작용하는 의사결정 요인을 계층화하고, 모든 

요인을 대상으로 요인 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를 측정한다(Saaty, 2008). 주로 정책 혹은 서

비스 제공, 평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우선순위

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던 AHP는 검

색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고려되기 시작했다. Phillips-Wren과 

Forgionne(2006)은 검색성능 제고를 위해 의

사결정 지원 기능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

하며 AHP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

시스템의 이용자 탐색 속성을 구조화하여 AHP 

모형을 구성하고 속성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중

요도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검색성능 개선을 

도모하였다. Quarati et al.(2017)은 각기 다른 

이용 맥락에 놓여있는 이용자(개발자, 시소러

스 관리자, 색인 관리자) 관점을 반영하여 시소

러스를 순위화하기 위해 AHP를 적용하였다. 시

소러스의 활용 맥락에 기반하여 시소러스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준을 대상으로 AHP 

쌍대 비교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구성하고 순위

화에 반영하였다. Kubler et al.(2018)은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 이용자가 중시하는 메타데이

터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실제 오픈 데이터 포털

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43개국 259개 오픈 데

이터 포털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품질 요소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요소의 중요도

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여, 개별 이용자가 중시하는 요소에 따라 맞

춤형 포털 순위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검색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

기 위해 AHP를 적용한 것과 유사한 사례로, 국

내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기능요건을 이용자 관점

에서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나타났다. 양

정윤(2023)은 KDC 웹 버전 개발을 위한 기능

요건을 탐색하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중요한 기

능을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정윤(2023)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분류표의 

기능을 2개 계층(상위 계층 5개, 하위 계층 14

개) 모형으로 구조화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9점 척도의 쌍대 비교 설문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중시하는 기능요건의 항목

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2.3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어필 요소를 비롯한 독서자료 선택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독서자료와 

상호작용하는 독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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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파악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선택요인들

은 여러 이용자 연구를 통해 독서자료 이용자

에게 유의미한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밝혀진 개별 요인이 실제 독서자

료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

지하는지 계량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 환경에서 의사결정 이론

에 기반한 AHP 방법론을 제안한 Phillips-Wren

과 Forgionne(2006)의 연구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된 독서자료 선택요인에 기반하여 독서자

료 선택요인 모형을 구조화하고 AHP를 적용

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각 요인의 중요도 및 우

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검색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AHP를 적용한 

연구(Kubler et al., 2018; Phillips-Wren & 

Forgionne, 2006; Quarati et al., 2017)는 실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선택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요인 관련 중요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검

색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AHP 쌍대 비교를 통

한 가중치를 순위화에 반영하도록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본 연

구에서는 독서자료를 주기적으로 탐색하는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요인의 중요도를 파악

하여 정보서비스 환경에서 실질적인 이용자 관

점이 반영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기존의 검색 환경 개선과 관련한 

AHP의 적용이 시소러스나 웹 기반 분류표와 

같이 소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관련 연구(양정윤, 2023; Quarati et al., 2017)

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본 연구에

서는 일반 대중의 독서자료 검색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보다 보편적 차원의 이용자 집단으로 

확장하는 한편 독서 이용자 관점의 속성을 세

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3.1 독서자료 선택요인 선정 및 AHP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독자 관점에서 독서자료를 선

택하는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파

악을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과

정은 의사결정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소들을 계층적으

로 나열한 후 각 요소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요

소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Saaty, 2008). AHP는 상

위 계층을 기준으로 이를 구성하는 하위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를 산출하며, 상위 계층의 중

요도와 하위 계층의 중요도를 결합함으로써 전

체 계층 구조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대한 상대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독서자료 선택이라는 의사결정 문제에 작용

하는 선택요인을 선정한 기준은 독서자문 서비

스 현장에서 독서자료 추천을 위해 개발된 어

필 요소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주요 속성을 지닌 요

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AHP 모형 설계를 위한 

상위 요인은 어필 요소 연구에서 주요 속성으

로 제시해 온 도서, 저자, 독자 속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도서와 독자 속성은 <표 1>

의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도서의 내용적 속성

과 형식적 속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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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요인 하위 요인 선택 기준 참고문헌

도서내용

언어표현
문체, 언어적 표현, 번역의 질 등 도서에 표현된 언어적 

내용 심지영(2022; 2024), 

Alpert(2006), 

Anna & Pertti(2017), 

Dali(2012; 2014), 

Saricks(2005), 

Wyatt(2007) 

주제/장르 도서가 다루는 주제 혹은 소재, 도서 장르

스토리 이야기의 기술, 구성, 전개 방식

인물/캐릭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사고방식, 행동 등

설명 방식
주제/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식(예시/사례, 일

화, 도표/차트, 삽화, 사진 등 포함)

도서형식

편집/제본 글자 간격, 제본 상태 등 심지영(2022; 2024), 

Anna & Pertti(2017),

Dali(2012) 

사이즈 페이지 수, 판형(크기)

디자인 표지 등 도서 내외부 디자인

저자 

전문 이력
도서 내용과 관련된 저자의 경력(예, 해당 분야 학위 소지

자, 분야 종사자, 전문가, 저널리스트, 수상 이력 등) 심지영(2022; 2024), 

Anna & Pertti(2017),

Dali(2012; 2014) 

지성 저자의 지성, 주제의식, 지적 통찰력, 유머/재치

문장력 문학적 표현 능력, 글쓰기 능력, 스토리텔링

평판 저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 대중적 인기, 분야 권위자

독자 관심 

마음의 성장/위로 정서적 위안, 내면적 성숙
심지영(2022; 2024), 

Alpert(2006), 

Dali(2012; 2014), 

Ooi & Liew(2011), 

Wyatt(2007)

재미 재미와 즐거움

자기계발
업무, 학습, 대인관계 등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능력 

개발

전문지식/교양 전문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상식/교양 증대

사회 트렌드 사회적 관심사 파악, 미래 예측

도서정보 

드라마/영화 원작 도서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심지영(2022; 2024), 

Anna & Pertti(2017),

Dali(2012; 2014), 

Ooi & Liew(2011)

대중매체 소개 신문, 방송(TV, 라디오) 책 소개, 광고, 리뷰

독자/지인 추천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광고, 독자 리뷰, 가족, 친구 추천

유명인/전문가 추천 유명인, 사서 등 전문가, 전문기관의 추천도서, 선정도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목록 등 대중적 인기, 화제가 된 도서

<표 1> 독서자료 선택요인 

인의 관심과 관련된 속성과 독자에게 관련 정

보 자극을 주는 도서정보 속성으로 구분하여, 

5개 상위 요인(도서내용, 도서형식, 저자, 독자 

관심, 도서정보)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요인은 다섯 가지 상위 요인과 관련하

여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요인들을 선

별하여 의미상 유사한 요인을 통합하여 각각 5

개 이내로 구성하였다.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하위 요인은 소설과 비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어필 요소를 제시한 연구(Alpert, 

2006; Saricks, 2005; Wyatt, 2007)를 토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대응되는 속성의 요인을 실

증연구(심지영, 2022; 2024; Anna & Pertti, 

2017; Dali, 2012; 2014)에 기반하여 구성하였

다. 한편, 도서형식, 저자, 독자(독자 관심, 도서

정보) 관련 하위 요인은 도서뿐만 아니라 독자, 

창작자 관점이 추가된 어필 요소 연구(심지영, 

2022; 2024; Dali, 2014)를 중심으로 반복적으

로 대응되는 속성의 요인을 <표 1>의 실증연구

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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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독자 속성의 선택요인으로 제시된 ‘지식’, 

‘감정적 지지’, ‘재미’ 등은 독자 개인의 관심과 

관련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추천’, 

‘인기’, ‘대중매체’ 등의 독자에게 관련 정보 자

극을 주는 선택요인은 도서정보와 대응되는 하

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AHP 분

석에 의한 쌍대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모형을 

<표 1>과 같이 2개 계층(상위 계층 5개, 하위 

계층 22개)으로 구조화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AHP 분석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된 독서자료 선택

요인(<표 1> 참조)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2025년 9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

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도서관(공공도서관 2

곳, 대학도서관 2곳, 전문도서관 2곳), 독서 모

임(3곳), 서점(4곳), 영화, 공연장, 휴게 시설 

등이 모여있는 복합문화공간(2곳) 등을 연구

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방문(총 34회)하여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AHP 설문 응답

에 할애되는 시간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설문은 

전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응

답에 부담이 있을 경우 중도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연구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조사가 불가한 경우 이메일 설문을 병행

하였다. 그 결과, 대면 설문으로부터 수집한 응

답 80건(74.8%), 이메일 설문으로부터 수집한 

응답 27건(25.2%)으로,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107부였다.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 구성은 <표 1>

과 같이 5개 상위 요인(도서내용, 도서형식, 저

자, 독자 관심, 도서정보)과 22개 하위 요인으

로 구성하였으며, 요인 간 쌍대 비교 시 양방향 

9점 척도(1=같음, 3=약간 중요, 5=중요, 7=

매우 중요, 9=절대 중요)를 사용하였다(Saaty, 

2008).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총 49

개의 쌍대 비교 문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문항(성별, 연령, 독서 주기, 직업, 선호하

는 도서 분야) 5개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쌍대 

비교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포함

한 가이드 등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설문 모

집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의 구성은 남녀 성비, 

연령 비율, 각 연령대 내에서의 성비도 고려하

여 수집하였다. 

한편, AHP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쌍대 

비교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 없이 일관된 응답

을 하였는지가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문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이하 CR)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 동의 과정을 거쳐 재

응답 1회를 허용하였다. 쌍대 비교의 합리적 일

관성을 판정하는 CR 값 기준은 일반적으로 0.1 

이내이지만, 표본 특성(예, 비전문가 개인 집

단)에 따라 CR 값 0.2 이내도 허용 가능한 수

치로 간주하고 있으므로(Wedley, 1993), 일반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CR 값 기준을 0.2 이내로 하였다. 최종 회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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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총 107부 중 설문 응답의 모든 항목의 

CR 값 0.2 이내를 충족하는 총 90부(재응답 37

부 포함)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개별 응답자의 결과 통합은 기하평균 방법

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설문 데이터의 입력과 

분석은 AHP 소프트웨어 SpiceLogic 4.2.7을 이

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응답한 표본은 최근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총 90명이며,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2>와 같다. 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3 47.8

여성 47 52.2

연령

20대 22 24.4

30대 18 20.0

40대 22 24.4

50대 21 23.3

60대 이상 7 7.8

독서 주기

(최근 1년 기준)

분기별 14 15.6

월간 단위 27 30.0

주간 단위 26 28.9

매일 23 25.6

직업

회사원 30 33.3

학생 17 18.9

전문직 14 15.6

주부 11 12.2

사업 8 8.9

공무원 6 6.7

프리랜서 2 2.2

기타 2 2.2

도서 분야

문학

소설 34 37.8

수필 7 7.8

시/동시 2 2.2

그림책 1 1.1

비문학

정치/사회/시사 12 13.3

과학/기술/컴퓨터 7 7.8

자기계발서 6 6.7

철학/사상/종교 6 6.7

어학/외국어 3 3.3

역사/지리 3 3.3

재테크 3 3.3

경제/경영 2 2.2

예술/문화 2 2.2

취미/오락/여행/건강 2 2.2

<표 2> 응답자 프로파일(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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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성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47.8%, 

52.2%이며, 연령은 20대(24.4%), 30대(20.0%), 

40대(24.4%), 50대(23.3%), 60대 이상(7.8%)으

로 60대 이상 연령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등한 분

포를 이룬다. 응답자의 독서 주기는 매일(25.6%), 

주간 단위(28.9%), 월간 단위(30.0%), 분기

별(15.6%)로 나타났으며, 주로 읽는 도서 분야

는 소설이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

운데, 문학 장르(소설, 수필, 시/동시, 그림책)

와 비문학 장르(정치/사회/시사, 과학/기술/컴

퓨터, 자기계발서 등)의 분포가 각각 48.9%와 

51.1%를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 학생, 전문직, 

주부, 사업, 공무원, 프리랜서 등으로 나타났다.

4.2 전체 중요도 분석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독서자료 선택요인

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표 3>과 같으

며, 독서자료 선택요인을 구성하는 상위 요인 

간 중요도, 하위 요인 간 중요도,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의 곱으로 산출된 종합 중요도 및 우

선순위가 각각 파악되었다.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위 요인 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닌 요인은 도서 내용

상위 요인 하위 요인 종합

선택요인 중요도 순위 선택요인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도서내용 0.3529 1

언어표현 0.1187 3 0.0419 11

주제/장르 0.4735 1 0.1671 1

스토리 0.2246 2 0.0793 3

인물/캐릭터 0.0989 4 0.0349 12

설명 방식 0.0842 5 0.0297 15

도서형식 0.0581 5

편집/제본 0.3184 2 0.0185 20

사이즈 0.2345 3 0.0136 21

디자인 0.4471 1 0.0260 17

저자 0.1555 3

전문 이력 0.1936 3 0.0301 14

지성 0.3287 1 0.0511 5

문장력 0.3117 2 0.0485 6

평판 0.1660 4 0.0258 18

독자 관심 0.2926 2

마음의 성장/위로 0.1498 3 0.0438 8

재미 0.2195 2 0.0642 4

자기계발 0.1484 4 0.0434 9

전문지식/교양 0.3375 1 0.0988 2

사회 트렌드 0.1449 5 0.0424 10

도서정보 0.1409 4

드라마/영화 원작 0.0885 5 0.0125 22

대중매체 소개 0.1521 4 0.0214 19

독자/지인 추천 0.3177 1 0.0448 7

유명인/전문가 추천 0.2320 2 0.0327 13

베스트셀러 0.2098 3 0.0296 16

<표 3>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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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29)이었으며, 다음으로 독자 관심(0.2926), 

저자(0.1555), 도서정보(0.1409), 도서형식(0.058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요인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도서형식 요인

은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상위 요인 1순위인 ‘도서 내용’을 구성하는 하

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주제/장르

(0.4735), 스토리(0.2246), 언어표현(0.1187), 인

물/캐릭터(0.0989), 설명 방식(0.084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제/장르’는 ‘도서 내용’ 

하위 요인에서 47.4%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

며, 종합 중요도에서도 1순위 요인(0.1671)으로 

드러났다. ‘도서 내용’ 2순위 하위 요인인 ‘스토

리’ 또한 도서 내용과 관련하여 22.5%의 중요도

를 보인 요인으로, 종합 중요도 3순위(0.0793)

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 내용’ 하위 요인의 3순

위부터 5순위 요인은 종합 중요도에서 중하위

권을 차지했다. ‘언어표현’은 종합 중요도에서 

11위(0.0419), ‘인물/캐릭터’는 12위(0.0349), ‘설

명 방식’은 15위(0.0297)로 각각 나타났다.

상위 요인 2순위인 ‘독자 관심’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문지식/

교양(0.3375), 재미(0.2195), 마음의 성장/위로

(0.1498), 자기계발(0.1484), 사회 트렌드(0.1449) 

순으로 드러났다. ‘독자 관심’은 5개 하위 요인

의 종합 중요도가 모두 상위 50% 이내의 순위

를 차지하며, 모든 요인의 중요도가 고르게 중

상위권에 분포하였다. ‘독자 관심’의 1순위 하위 

요인인 ‘전문지식/교양’은 33.8%를 차지하며, 

종합 중요도 2위(0.0988)로 드러났으며, 22.0%

의 중요도를 보인 2순위 요인 ‘재미’는 종합 중

요도 4위(0.0642)로 나타났다. 또한, ‘독자 관심’ 

3순위 요인인 ‘마음의 성장/위로’는 종합 중요도 

8위(0.0438), 4순위 ‘자기계발’은 9위(0.0434), 5

순위 ‘사회 트렌드’는 10위(0.0424)를 차지했다.

상위 요인 3순위로 나타난 ‘저자’ 하위 요인

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지성(0.3287), 문장력

(0.3117), 전문 이력(0.1936), 평판(0.1660) 순으

로 드러났다.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에서 각각 

30% 이상 비중을 차지한 1순위 ‘지성’과 2순위 

‘문장력’은 각각 종합 중요도 5위(0.0511)와 6위

(0.0485)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

를 드러냈다. 반면, 저자의 ‘전문 이력’과 ‘평판’

은 종합 중요도 14위(0.0301)와 18위(0.0258)

로 나타나며, 저자의 내적 자질이 독서자료 선

택에 더 주요한 요인임을 드러냈다. 

독서자료 선택의 4순위 상위 요인 ‘도서정보’

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는 독자/지인 추천(0.3177), 유명인/전문가 추

천(0.2320), 베스트셀러(0.2098), 대중매체 소

개(0.1521), 드라마/영화 원작(0.0885) 순으로 

드러났다. ‘도서정보’ 요인은 상대적으로 추천 

관련 요인이 1, 2순위를 차지하며 높은 중요도

를 보였으며, 미디어 노출과 관련한 요인은 상

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드러냈다. 한편, 상위 

요인 중 최하위 순위를 보인 ‘도서형식’을 구성

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디자인

(0.4471), 편집/제본(0.3184), 사이즈(0.2345) 순

으로 드러났다. ‘도서형식’ 요인은 종합 중요도

에서도 각각 17위(0.0260), 20위(0.0185), 21위

(0.0136)로 드러나며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

요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4.3 상위 요인 중요도 집단별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상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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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독서 주기별, 선호하는 도서 분야

(문학, 비문학)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5개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표 

4>, <표 5> 참조). 그 결과, 전체 집단을 대상으

로 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연령대와 독서 주기

와 관련하여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변화가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저연령 

집단(20대, 30대)의 독서자료 선택에서 ‘저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낮게 나

타났다.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집단에서 

‘저자’의 중요도는 0.1555로 3순위였던데 반해, 

2~30대의 경우 4순위로, 각각 중요도가 0.0996, 

0.1399로 드러났다. 반면, 60대 이상 집단에서 

‘저자’ 요인의 중요도는 0.2909로 2순위를 차지

해 타 연령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독서자료 선

택에서 저자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독자 관심’ 요인이 20~50대에서는 1~2순

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데 비해, 60대 이상 집단의 경우 4순위(0.1625)

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표 4> 참조).

연령대와 관련하여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저자’, ‘독자 관심’ 요인

은 독서 주기와 관련해서도 차별화된 특징을 

드러냈다. 독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집단(분

기별, 월간 단위)은 주기가 짧은 집단(주간 단

위, 매일)에 비해 독서자료 선택에서 ‘저자’의 중

요도가 각각 0.0867, 0.14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드러난 데 비해, ‘독자 관심’의 중요도는 0.4061, 

0.3354로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도서내용 0.3725 1 0.3347 1 0.3567 1 0.2561 2 0.3948 1 0.3736 1 0.3344 1

도서형식 0.0547 5 0.0613 5 0.0777 5 0.0611 5 0.0463 5 0.0528 5 0.0422 5

저자 0.1480 3 0.1626 3 0.0996 4 0.1399 4 0.1867 3 0.1661 3 0.2909 2

독자 관심 0.2788 2 0.3048 2 0.3248 2 0.3600 1 0.2384 2 0.3038 2 0.1625 4

도서정보 0.1460 4 0.1365 4 0.1413 3 0.1829 3 0.1339 4 0.1037 4 0.1701 3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4>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도서내용 0.3297 1 0.3756 1 0.3665 2 0.3075 2 0.3605 1 0.3608 1

도서형식 0.0587 5 0.0574 5 0.0537 5 0.0624 5 0.0522 5 0.0579 5

저자 0.1639 3 0.1472 3 0.0867 4 0.1411 4 0.1445 4 0.2493 2

독자 관심 0.3038 2 0.2816 2 0.4061 1 0.3354 1 0.2882 2 0.1908 3

도서정보 0.1438 4 0.1382 4 0.0869 3 0.1536 3 0.1546 3 0.1412 4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5>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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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위 요인 중요도 집단별 분석 결과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성별, 연

령별, 독서 주기별,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로 구분한 결과는 <표 6>부터 <표 15>

와 같다. 먼저, 1순위 상위 요인인 ‘도서 내용’ 하

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요도의 차이 또한 미미

하였다. 한편, 모든 연령대에서 우선순위 1순위

(주제/장르)와 2순위(스토리)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단, 20대의 경우 독서자료 선택에

서 ‘인물/캐릭터’의 우선순위가 타 연령대에 비

해 높게 나타난 데 반해, 50대와 60대 이상의 경

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비문학 분야 독서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설명 방식’이 3순위로 문학 선호 집단의 5순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요인으로 고려되

었다. 반면, 문학 선호 집단의 경우 ‘언어표현’

의 중요도가 3순위(0.1529)로 비문학 선호 집

단의 4순위(0.0921)보다 높은 중요도를 드러냈

다(<표 7> 참조). 또한,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

에서의 ‘언어표현’ 중요도가 0.1768로 타 연령

대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는 것이 눈에 띈

다(<표 7> 참조). 

다음으로 ‘도서형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전체 집

단 대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성별과 도서 분야, 

독서 주기에 따른 우선순위 변화는 드러나지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언어표현 0.1185 3 0.1190 3 0.1164 4 0.1059 3 0.1497 3 0.1022 4 0.1246 3

주제/장르 0.4683 1 0.4777 1 0.4252 1 0.4817 1 0.4534 1 0.5057 1 0.5444 1

스토리 0.2213 2 0.2274 2 0.2485 2 0.2402 2 0.2120 2 0.2074 2 0.1892 2

인물/캐릭터 0.0985 4 0.0994 4 0.1209 3 0.1004 4 0.1098 4 0.0823 5 0.0595 5

설명 방식 0.0934 5 0.0766 5 0.0891 5 0.0718 5 0.0751 5 0.1024 3 0.0824 4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6> ‘도서내용’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언어표현 0.1529 3 0.0921 4 0.0575 5 0.1349 3 0.1040 3 0.1768 3

주제/장르 0.4444 1 0.4968 1 0.5339 1 0.4821 1 0.4907 1 0.3929 1

스토리 0.2272 2 0.2192 2 0.2306 2 0.1993 2 0.2295 2 0.2338 2

인물/캐릭터 0.1067 4 0.0907 5 0.0908 3 0.0898 5 0.0846 5 0.1326 4

설명 방식 0.0687 5 0.1012 3 0.0872 4 0.0938 4 0.0913 4 0.0639 5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7> ‘도서내용’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AHP를 이용한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탐색  253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편집/제본 0.3401 2 0.2989 2 0.2781 2 0.1899 3 0.3659 2 0.4292 1 0.3780 2

사이즈 0.2398 3 0.2291 3 0.2476 3 0.2610 2 0.2353 3 0.1854 3 0.2402 3

디자인 0.4200 1 0.4720 1 0.4743 1 0.5491 1 0.3989 1 0.3855 2 0.3817 1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8> ‘도서형식’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편집/제본 0.3258 2 0.3113 2 0.3141 2 0.3110 2 0.2716 2 0.3826 2

사이즈 0.2372 3 0.2319 3 0.2585 3 0.2736 3 0.1929 3 0.2230 3

디자인 0.4370 1 0.4567 1 0.4274 1 0.4154 1 0.5355 1 0.3944 1

<표 9> ‘도서형식’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않지만, ‘디자인’과 ‘편집/제본’의 중요도에서 성

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디자인’ 요인을 중시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편집/제본’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글자 

간격 등을 포함한 ‘편집/제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경향을 드러낸 데 비해, ‘디자

인’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을 드

러냈다. 

독서자료 선택 3순위 상위 요인으로 드러난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집

단 결과와 비교했을 때 문학과 비문학 선호 집

단에서 우선순위 변화가 눈에 띈다. 전체 집단

에서 저자의 ‘지성’ 요인이 1순위였던 데 비해

(<표 3> 참조),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문장력’ 

요인이 1순위로 드러나며, 중요도(0.3946) 또

한 비문학 선호 집단의 중요도(0.2392)보다 높

게 나타났다. 반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저

자의 ‘전문 이력’의 상대적 중요도(0.2581)가 문

학 선호 집단의 중요도(0.1378)보다 높게 나타

났다(<표 11> 참조).

한편, 저자의 ‘문장력’ 요인은 성별과 독서 주

기와 관련해서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차이를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 이력 0.2012 3 0.1857 3 0.1783 3 0.1635 4 0.1625 3 0.2349 3 0.2992 2

지성 0.3520 1 0.3069 2 0.3252 2 0.2647 3 0.3765 1 0.3209 1 0.3227 1

문장력 0.2746 2 0.3478 1 0.3533 1 0.2815 2 0.3457 2 0.2600 2 0.2661 3

평판 0.1723 4 0.1596 4 0.1433 4 0.2903 1 0.1153 4 0.1843 4 0.1119 4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0>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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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전문 이력 0.1378 4 0.2581 2 0.2199 3 0.2538 3 0.2018 3 0.1138 3

지성 0.3146 2 0.3298 1 0.3561 1 0.2893 1 0.3311 1 0.3287 2

문장력 0.3946 1 0.2392 3 0.2212 2 0.2851 2 0.2752 2 0.4480 1

평판 0.1529 3 0.1730 4 0.2029 4 0.1718 4 0.1919 4 0.1094 4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1> ‘저자’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보였다. 여성은 문장력에 대한 우선순위가 1순

위로 전체 집단 결과(2순위)보다 높았으며, 중

요도 또한 0.3478로 남성의 0.27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의 경우 

‘문장력’이 1순위 요인으로 타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중요도(0.4480)를 드러냈다(<표 10>, 

<표 11> 참조). 

독서자료 선택 4순위 상위 요인으로 드러난 

‘독자 관심’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별 우선순위가 가장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독서자료 선택

에서 남성은 ‘자기계발’을 3순위(0.1849)로 중

시하고, ‘마음의 성장/위로’를 5순위(0.1120)로 

가장 낮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반면, 여성은 

‘마음의 성장/위로’를 3순위(0.1917)로 중시하

고, 자기계발 요인을 5순위(0.1193)로 상대적

으로 낮게 고려하고 있었다. ‘사회 트렌드’ 의 

경우 남녀 모두 ‘독자 관심’에서 4순위 하위 요

인으로 꼽으며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지

만, 남성의 중요도(0.1589)가 여성(0.1311)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독자 관심’과 관련된 하위 요인은 문학 

선호 집단과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차이를 드러냈다. 문학 선호 집단

에서는 ‘재미’ 요인이 1순위였던 데 반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전문지식/교양’이 1순위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마음의 성장/위로’ 요인의 중요도가 0.1935로 3

순위를 차지한 데 비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

는 0.1076으로 5순위로 드러났다. 반면, 비문

학 선호 집단에서는 ‘사회 트렌드’ 요인이 2순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마음의 성장/위로 0.1120 5 0.1917 3 0.1434 4 0.1175 5 0.1411 3 0.1748 2 0.2003 3

재미 0.2105 2 0.2237 2 0.2919 1 0.1932 2 0.2988 1 0.1477 4 0.1214 5

자기계발 0.1849 3 0.1193 5 0.1313 5 0.1548 3 0.1352 4 0.1411 5 0.2227 2

전문지식/교양 0.3338 1 0.3343 1 0.2864 2 0.3846 1 0.2905 2 0.3879 1 0.3292 1

사회 트렌드 0.1589 4 0.1311 4 0.1470 3 0.1499 4 0.1343 5 0.1485 3 0.1263 4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2> ‘독자 관심’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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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마음의 성장/위로 0.1935 3 0.1076 5 0.1094 5 0.1346 5 0.1253 5 0.2255 3

재미 0.3265 1 0.1378 4 0.2226 2 0.1843 2 0.1641 2 0.3274 1

자기계발 0.1220 4 0.1643 3 0.2186 3 0.1507 4 0.1600 3 0.0950 5

전문지식/교양 0.2591 2 0.3987 1 0.3261 1 0.3465 1 0.4240 1 0.2275 2

사회 트렌드 0.0989 5 0.1916 2 0.1234 4 0.1840 3 0.1267 4 0.1247 4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3> ‘독자 관심’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위(0.1916)로 나타나 문학 선호 집단의 5순위

(0.0989)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한편, 

매일 독서를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재미’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3> 참조).

마지막으로 독서자료 선택 상위 요인에서 5

순위로 드러난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남성은 독서자료 선택과 관련하여 ‘유명인/전

문가 추천’을 1순위로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독자/지인 추천’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유명인/전문가 추천’ 요인에 대해서

는 남성의 중요도가 0.2667로 여성의 0.1983에 

비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독자/지인 추천’ 요인

에 대해서는 여성의 중요도가 0.3936으로 남성의 

선택요인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드라마/영화 원작 0.0914 5 0.0836 5 0.1121 5 0.0600 5 0.1008 5 0.0712 5 0.1058 4

대중매체 소개 0.1872 4 0.1222 4 0.1270 4 0.1043 4 0.1572 4 0.1877 3 0.2430 3

독자/지인 추천 0.2435 2 0.3936 1 0.3326 1 0.2820 2 0.3184 1 0.3075 1 0.2796 1

유명인/전문가 추천 0.2667 1 0.1983 3 0.1401 3 0.2575 3 0.2514 2 0.2734 2 0.2781 2

베스트셀러 0.2113 3 0.2024 2 0.2882 2 0.2961 1 0.1723 3 0.1602 4 0.0935 5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4>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선택요인
도서 분야 독서 주기

문학 비문학 분기별 월간 단위 주간 단위 매일

드라마/영화 원작 0.0845 5 0.0924 5 0.0837 5 0.0845 5 0.0690 5 0.1131 4

대중매체 소개 0.1292 4 0.1765 4 0.1500 4 0.1535 4 0.1461 4 0.1397 3

독자/지인 추천 0.3480 1 0.2887 1 0.2802 2 0.2212 3 0.3638 1 0.3920 1

유명인/전문가 추천 0.2283 2 0.2335 2 0.1523 3 0.2257 2 0.2538 2 0.2441 2

베스트셀러 0.2099 3 0.2088 3 0.3338 1 0.3151 1 0.1674 3 0.1111 5

*집단별 분석에서 전체 집단 대상 결과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음영 표시.

<표 15>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도서 분야, 독서 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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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 

소개’ 요인과 관련하여 남성의 중요도(0.1872)가 

여성(0.12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학 선호 집단과 비문학 선호 집단 비교에

서는 ‘도서정보’ 하위 요인의 우선순위는 같지

만, ‘대중매체 소개’와 ‘독자/지인 추천’ 요인에

서 중요도의 차이가 눈에 띈다(<표 15> 참조).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독서자료 선택에서 ‘독자

/지인 추천’ 요인의 중요도가 0.3480으로, 비문

학 선호 집단의 0.28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대중매체 소개’ 요인의 중요도는 비문학 집

단에서 0.1765로 나타나며 문학 집단의 0.129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독서 주기가 상대적

으로 긴 집단(분기별, 월간 단위)에서는 독서

자료 선택에서 ‘베스트셀러’가 1순위로 드러난 

데 비해, 독서 주기가 짧은 집단(주간 단위, 매

일)에서는 ‘독자/지인 추천’ 요인이 1순위로 드

러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독서자료 선

택요인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이용자 관점

에서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우

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성별, 연

령, 독서 주기,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과 비문

학)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선택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

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자료의 상위 선택요인(도서 내용, 

도서형식, 저자, 독자 관심, 도서정보) 간 비교에

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닌 요인은 ‘도서 내용’ 

(0.3529)으로 나타났으며, ‘독자 관심’(0.2926), ‘저

자’(0.1555), ‘도서정보’(0.1409), ‘도서형식’(0.0581)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3개 요인인 도서 내

용, 독자 관심, 저자의 중요도가 80%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서자료 선택 과정

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도서형식’ 요인의 경우 5.8%로 도서선택 과정

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둘째, 상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간 중

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 상위 

요인인 ‘도서 내용’ 하위 요인 중에서는 특히 

‘주제/장르’와 ‘스토리’ 요인의 중요도가 각각 

0.4735, 0.224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종합 중요도 순위에서도 1위와 3위를 차

지했다. 2순위 상위 요인인 ‘독자 관심’을 구성

하는 하위 요인의 경우, 5개 요인(전문지식/교

양, 재미, 마음의 성장/위로, 자기계발, 사회 트

렌드)의 종합 중요도 순위가 각각 2위, 4위, 8

위, 9위, 10위로 중상위권에 고루 분포하는 특

징을 드러냈다. 3순위 상위 요인으로 나타난 

‘저자’ 요인의 경우, 저자의 내적 자질과 관련된 

요인(지성, 문장력)의 중요도가 외적 요인(전

문 이력, 평판)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상위 요인 4순위인 ‘도서정보’ 요인의 경우 추

천 관련 요인(독자/지인 추천, 유명인/전문가 

추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난 가운데, 공신력 있는 정보(유명인/

전문가 추천, 베스트셀러, 대중매체 소개)보다 

독자,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비공식 커뮤

니케이션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요인 중 최하위 순위를 보인 ‘도서형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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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하위 요인(디자인, 편집/제본, 사이즈)은 

종합 중요도 순위가 각각 17위, 20위, 21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셋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독서자료 선택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독서 주기별,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위 요인 간, 하위 요인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서 차별적 특성이 확

인되었다. 먼저, ‘저자’ 요인과 관련하여, 저연

령대에서 저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난 데 반해, 고연령대에서 저

자를 중시하는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독서 주

기가 짧은 집단에서 저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일 독서를 하는 집

단에서 저자의 ‘문장력’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저자의 문장력 요인은 상대

적으로 문학 선호 집단과 여성 집단에서 중시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 내용’의 ‘언어표현’ 

요인과 관련해서는 문학 선호 집단과 매일 독서

를 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드

러냈다. 한편, ‘독자 관심’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

성에 비해 ‘마음의 성장/위로’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자기계발’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재미’

가 1순위 요인으로 나타난 데 비해, 비문학 선호 

집단에서는 ‘전문지식/교양’ 요인이 1순위로 드

러났다. 마지막으로 ‘도서정보’와 관련하여 남성

은 ‘유명인/전문가 추천’을 1순위로 중시하는 

데 비해, 여성은 ‘독자/지인 추천’을 1순위로 하

였으며, 특히 문학 선호 집단에서 ‘독자/지인 

추천’ 요인의 중요도가 비문학 선호 집단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독서자료 선택요

인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도서 내용’, ‘독자 관

심’, ‘저자’ 관련 속성이 주요한 선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서 내용’에

서는 ‘주제/장르’와 ‘스토리’ 요인의 비중이 높

게 드러났고, ‘독자 관심’ 관련 속성은 모두 중

상위권에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

었다. ‘저자’의 경우 독자가 실제 관심 있는 속

성은 저자의 전문 이력이나 평판보다 저자가 

개별 저작을 통해 드러내는 주제의식, 통찰력, 

문장력 등의 내적 자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였다. 한편, ‘유명인/전문가 추천’, ‘베스트셀러’, 

‘대중매체 소개’와 같은 공신력 있는 ‘도서정보’

보다 ‘독자/지인 추천’과 같은 비공식 커뮤니케

이션에 의한 도서정보가 독서자료 선택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으로 도

서관 OPAC에서 제공되어 왔던 ‘주제/장르’ 속

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도서 메타데이터에서 포함시키기 어려

웠던 속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독자 입장에서 독서자료를 선

택하게 되는 다양한 관점과 비공식 커뮤니케이

션의 영향, 저자의 내적 자질과 같은 속성에 대

한 고려가 이용자 친화적인 독서자료 이용 환

경을 위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미권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사용되

는 독자 자문 DB(readers’ advisory databases)

(예, NoveList 등)의 경우 도서 내용과 관련한 보

다 상세한 속성(예, 캐릭터, 스토리 등)을 메타데

이터 요소로 제공하고 있다(Adkins & Boss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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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반면, 대부분의 도서검색 시스템은 독서

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지는 못하

고 있으며, 본 결과에서 ‘도서 내용’과 더불어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독자 관심’과 ‘저자’ 관

련 접근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결

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독자 관심’과 ‘저자’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독서자료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서 아이템

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손쉽게 추출하고 표준

화된 형태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독자의 속성(성

별, 연령, 독서 주기, 선호하는 도서 분야(문학, 

비문학)) 구분에 따라서도 독서자료를 선택하

는 요인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며 독자와 독서자료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독서자료 선택에 작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기존 독서자료 선택요인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선택요인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내용을 실제 독자의 관점에서 파악한 본 연구

는 향후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패싯 설계의 이

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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